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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산사상(甑山思想) 형성에 미친 지역적 

영향원(影響源)으로서의

농악ㆍ당산제에 관한 사례적 고찰

-정읍지역을 중심으로-

36)허 정 주 *

◾국문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정읍 출신 사상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의 사상 형성에 미친 정읍지역의 당산제 및 농악의 영향

관계를 구체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살펴보는 데에 있다.

그 결과, 본고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어떤 

사상가의 사상은 그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강증산이 태어나 자라고 나중에 자신의 증산사상(甑山思想)을 

이룩해 나아간 중심 지역은 정읍지역이다. 셋째, 정읍지역 마을굿 당

산제에는 전통적으로 농악이 그 필수 요건으로 수반되고, 정읍의 농악

은 마을굿으로서 당산제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공연되었다. 넷째, 

증산이 본인의 생존 당시에 자신의 고향에서 볼 수 있었던 농악은, 바

로 이와 같이 정읍지역의 마을굿인 당산제와 관련하여 공연되던 농악

으로 파악된다. 다섯째, 증산은 어릴 때부터 마을굿 당산제와 농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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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당굿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체험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이러한 영향 양상은 실

제로 그가 남긴 언행록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일곱째, 증산의 

정읍에서의 농악/풍물굿 체험은 그의 사상이 처음으로 종교화된 보천

교의 종교악을 농악의 재창조 형태로 구성하게 하였다. 여덟째, 이러

한 농악의 보천교 종교악화 과정은 이후에 정읍농악 및 호남농악 전

반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주제어: 강일순, 증산사상, 정읍 당산제, 정읍 농악, 풍물굿, 마을굿, 

종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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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Ⅰ. 서언

본 연구는, 정읍 출신 사상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 

1909)이 이루어낸 증산사상(甑山思想)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적 

영향원(影響源)으로서의 정읍지역 농악1)ㆍ마을굿2)/당산제의 증산사

상에의 영향 관계를,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과 정읍지역 농악ㆍ마을굿

/당산제 관련 자료들의 관련 양상을 통해 고찰해 보는 데에 그 목적

이 있다.

어떤 사상가의 사상이 형성되는 과정에는 그가 생장한 지역의 자연 

인문 환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영향원들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사

상적 영향원들 중에는 그 사상가가 태어나 성장하고 살다간 지역의 

1) 정읍지역에서는 ‘농악’이라는 용어보다 ‘굿’이나 ‘풍장/풍물/풍물굿’이라는 용어를 주
로 사용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농악’으로 통용되고 있고 국가무형유산에도 ‘농악’
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본 고에서도 ‘농악’으로 통칭하여 사용한다. 

2) ‘마을굿’이란 ‘동제洞祭’라고도 불리우며, 어떤 마을공동체 단위로 해서, 해마다 일정 
시기에 행해지는 제의적놀이적축제적인 연례 행사를 말한다. 이것은 지역에 따라 
각기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전북의 서부평야지역에서는 주로 ‘당산제’라
는 이름으로 불려진다. 따라서 이후 본 고에서는 ‘당산제’라는 용어로 통칭하여 사
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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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토대로서의 민속제의(民俗祭儀) 및 민속예능(民俗藝能)도 경우

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증산사상과 같이 

그 사상적 성격이 매우 민중적인 경향이 강한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

다. 민중적인 사상은 그 사상이 형성된 지역의 민속제의 및 민속예능

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민속제의 및 

민속예능은 민속사상의 중요한 토대가 되고, 그러한 민속사상은 민속

적 성격이 강한 사상가의 사상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이 높기 때문이다. 

특히, 증산 강일순의 종교적 사상 속에는 ‘해원(解冤)-상생(相生) 사

상’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상의 전

통 종교적 근원은 바로 우리 민족의 근원적 종교인 무교(巫敎)/샤머니

즘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3) 이 무교/샤머니즘은 

바로 정읍지역의 전통 마을굿인 당산제 및 농악과도 매우 깊은 연관

성을 가지고 연행되어 왔다는 점에서, 증산사상과 정읍지역 당산제와

의 어떤 긴밀한 연관성을 암시받을 수가 있다. 

당산제 및 농악과 증산사상의 연관성을 구체적으로 살펴 논의한 연

구는 현재 연구사에서 보이지 않고 있다.4) 그러나 앞서 잠깐 언급한 

바와 같이, 증사사상과 무교사상 및 무교사상이 깊이 침윤되어 있는 

정읍지역의 전통 당산제 및 농악과는 매우 긴밀한 영향관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이영금, ｢무속 사상과 증산 사상의 상관성: 해원 사상을 중심으로｣, 한국무속학 
28 (2014), pp.271-306, 이 논문에서 논자는 증산 강일순의 행적을 종합한 서적인 대순전경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근거로, 강증산이 무속의 해원풀이 방식
을 자신의 사상 속에 적극 수용하고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차선근은 “증산의 해원
과 상생을 무속의 그것과 비교했을 때 그 내용이나 범주가 무속보다 더 크고 넓기
에, 증산의 종교활동은 무속의 세계관과는 구별되는 나름의 독창성을 지닌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차선근, ｢무속과 증산의 해원사상 비교를 통해 본 대
순사상 연구 관점의 문제｣, 대순사상논총 38 (2021), pp.115-151]. 본고의 입장
은 증산사상이 무속의 해원사상을 그대로 ‘답습’했다는 입장이 아니며, 우리 민족의 
오래된 전통 토착사상의 긍정적인 가능성들을 근현대사상의 입장에서 새롭게 재창
조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의 지평은 전통사상의 ‘답습’의 지
평이 아니라, 전통사상 ‘재창조’의 지평에서 다루어져야 할 내용이라고 생각한다.

4) 현재, 이는 DBpia 및 Riss 검색에 의거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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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전제에 입각해서, 본 연구는 증산이 태어나 살면서 자신의 사

상을 성숙시켜 나아간 정읍지역의 전통 민속 제의인 당산제, 적어도 

증산의 생존 당시에도 그 전승이 전승 현장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승의 역사가 오래된 정읍지역 당산제들의 전승 현

황을 조사 정리한다. 그리고 그 전승의 내용 및 제의적 절차ㆍ방식 등

을 파악하고, 그와 긴밀하게 결부되어 전승되어온 농악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논의한다. 그리하여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과 정읍지역 당산

제 및 농악과의 구체적인 관련성 양상을 검토 분석해 보고자 한다. 

여기서 분명하게 할 것 한 가지는, 본 논의가 증산사상 자체와 정

읍 당산제 및 농악과의 직접적인 관련 양상의 논의가 아니라, 증산사

상 관련 자료들과 정읍지역 당산제 및 농악 관련 자료들의 관련 양상

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Ⅱ.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에 나타난 당산제 및 

농악 관련 자료들5) 

그러면, 먼저 과연 증산사상의 근저에는, 당산제 및 농악과 연관지

을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들이 실제로 어떤 것들이 있을까부터 살펴

보면,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보인다.

① 일곱 살 되시던 정축년(丁丑年)에 농악(農樂)을 보시고 문득 

혜각(慧覺)이 열리셨으므로 장성(長成)하신 뒤에도 다른 굿

은 구경치 아니하시되 농악은 흔히 구경하시니라.6) 

5) 본고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농악, 무속, 당산제 관련 자료들이 전경 속에서 찾기 
어려운 관계로, 대순전경의 자료들까지 활용하게 되었다.

6) 대순전경 8판 (김제: 증산교본부, 1979), 1장 6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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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루는 걸군(乞軍)이 들어와서 굿을 친 뒤에, 천사(天師)께서 

부인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들어 메고 

노래를 부르시며 가라사대 “이것이 곧 천지굿이라. 나는 천

하 일등 재인(才人)이요 너는 천하 일등 무당(巫黨)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巫黨)의 집에 가야 살리라.” 하시

고, 인하여 부인에게 무당도수(巫黨度數)를 정하시니라.7)

③ 상제께서 백지에 “걸군굿 초란이패 남사당 여사당 삼대치”

라 쓰고 “이 글이 곧 주문이라. 외울 때에 웃는 자가 있으면 

죽으리니 조심하라” 이르시고 “이 글에 곡조가 있나니 만일 

외울 때에 곡조에 맞지 않으면 신선들이 웃으리라” 하시고 

상제께서 친히 곡조를 붙여서 읽으시고 종도들로 하여금 따

라 읽게 하시니 이윽고 찬 기운이 도는지라.8)

④ (보천교에서는) 행사만 있으면, 농악을 최고로 쳐서 항상 농

악을 하였다. 보천교 본부 안에는 농악 치배들이 기거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고ㆍ대포수 및 여러 치배

들이 상쇠한테 ‘아침 문안’을 드렸다.

농악인은 당시 조선 13도 사람이 다 왔다. 그래서, 치배들은 

조선 13도 치배들 중에서 제일 잘 하는 명인들만 뽑아서 하

도록 하였다. 상쇠는 함양 사람이 하였고, 대포수는 제주도 

사람이 제일 잘 웃겼다. 열차만 오면 사람들이 정읍역에서 

내려 빽빽이 길에 늘어서서 대흥리로들 걸어왔으며, 대흥리

에 오면 이 큰 굿을 구경하고 감동하였다.9)

⑤ 농악에서 ‘도둑잽이’라는 것이 보천교 농악에서 나왔다. 이것

은 아군이 적군을 포위해서 적군의 ‘도둑’이 훔쳐간 굿물/악

기를 다시 찾고, 적군의 대장을 처단하는 일종의 군사놀이

다. 이 놀이를 내가[월곡 차경석의 자제 차용남 옹] 어린 나

이에 늘 보았는데, 그 규모가 엄청나 큰 장관을 이루곤 하였

7) 같은 책, 4장 65절; 차선근, 앞의 글, p.136. 이 논문에는 ‘무당’과 ‘무속’ 관련된 자
세한 설명이 있으므로 참고 바랍니다. 또한 ‘무당’의 한자어를 ‘無黨’으로 보는 견해
도 있다. 대순종교문화연구소, ｢진시황의 해원도수｣, 대순회보 140 (여주: 대순진
리회 출판부, 2013), p.19, 각주 1번 참조.

8) 대순진리회 교무부, 전경(典經) (여주: 대순진리회 출판부, 2010), 공사 2장 3절.

9) 김익두ㆍ허정주 외, 샘고을[정읍] 대흥리 마을: 한국 최고의 신흥 종교 마을 (서
울: 광대와바다, 2019), pp.23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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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를 보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루곤 하였다.10)

⑥ 또 말씀하시기를 “신농씨(神農氏)가 농사와 의약을 천하에 

펼쳤으되 세상 사람들은 그 공덕을 모르고 매약에 신농유

업(神農遺業)이라고만 써 붙이고…이제 해원의 때를 당하

여 모든 신명이 신농과 태공의 은혜를 보답하리라”고 하셨

도다.11)

이 자료들 중에서 ①은 당산제의 가장 기본 필수 요건이 되는 ‘농

악’을 증산이 5살 때 마을에서 처음 보고는, 다른 굿은 즐겨하지 않았

으나 농악은 평생 즐겨 했다는 기록인데, 정읍지역에서 당산제를 행할 

때에 반드시 갖추어야만 하는 필수적 요건이 바로 농악이었다. 증산의 

생존 당시에는 농악이란 것이 오늘날과 같이 전문 농악단에 의해서 

전문-무대예술로 보여지는 이른바 보여주기식 ‘연예농악’ 형태가 아니

라,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마을굿 즉 당산제 형태나 전통 마을 세시풍

속 현장에서 주기적으로 연행되던 것이었다. 예컨대, 정읍농악이 오늘

날과 같은 무대예술 연예농악 형태로 발전한 것은 정읍 대흥리 보천

교(普天敎) 농악 이후부터라는 제보의 기록도 있다.12) 그러므로, 이 

①의 기록 자료는 증산사상과 정읍지역 당산제 및 농악과의 관계를 

논의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기본적 단서 자료가 될 수 있다.

②의 자료는 증산사상과 농악과의 관계를 매우 직접적으로 암시하

는 자료이다. 왜냐하면, ‘걸군(乞軍)’이란 ‘걸립패’ 곧 마을-공동체의 

공동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초에 이른바 ‘걸립굿’을 치면서 자기 

마을이나 다른 마을로 굿13)(농악)을 치러 다니는 농악패 구성원들을 

말하기 때문이다. 이 자료를 보면, 이 ‘걸군’ 곧 걸립굿을 치는 농악패

10) 같은 책, p.240.

11) 전경, 예시 22절.

12) 김익두ㆍ허정주 외, 앞의 책 p.239.

13) 여기에서 ‘굿’은 무당굿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전북 지역에서 농악을 치는 것을 
“농악 친다”라고 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으로 “굿친다”라고 했다는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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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집안으로 들어와 걸립굿을 친 다음, 증산 자신도 걸군들과 같은 식

으로 친히 장구를 치고 굿노래를 부르며, 고수부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고는, “이것이 곧 천지굿이라. 나는 천하 일등 재인(才人)이요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야 살리

라.”라는 의미심장한 비유적 발언을 남기고 있다. 그 결말은 더욱 더 

의미심장하여, “인하여 부인에게 무당도수를 정하였다.”는 것이다. 고

수부에게 ‘무당도수’를 정했다는 것은 고부인을 우리나라 전통 마을들

에서 정초에 마을굿[洞祭]를 행할 때, 이런 곳을 돌아다니며 굿을 하

는 무당과 동일시하는 서민/민중사회의 최고 제의적 지위를 부여했다

는 의미로도 읽힌다.

이 두 ①, ② 인용문에서 우리는 마을굿과 관련해서 증산이 강조한 

두 가지 사실이다. 하나는 농악을 평생 동안 매우 중시하였다는 점이

고, 다른 하나는 본인의 사상적 비전과 ‘농악패/걸군’과 긴밀한 친연성

을 강조하면서, 본인이 추구하는 굿/비전이 이 걸군악/농악과 같은 계

통의 ‘천지굿’이라 명명했다. 그러한 본인의 사상/비전의 방향을 무당 

재인의 길과 연관시켜 표현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말하는 ‘천지굿’

은 주지하다시피 무당굿/무교에서 하는 굿 절차 혹은 굿 종류 중의 

하나이기도 하며, 역사적으로는 멀리 부족국가시대 마한의 신성지역인 

‘소도(蘇塗)’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 ‘천군(天君)’의 제천 행

위와 같은 계통의 굿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증산은 이처럼 자기의 

새 시대 비전을 우리의 전통 마을굿과 같은 ‘대동굿’ 전통에서 찾고 

있음을 알 수 있다.14) 

③의 자료는 상제께서 백지에 “걸군굿 초란이패 남사당 여사당 삼대

치”를 써서 주문을 외우게 하는데, 이들은 풍물을 치고 다니던 유랑 예

인집단으로 당시 가장 천대받던 계층들이었다. 표면적으로는 이들을 위

로하여 해원공사를 하는 것으로 보이나, 본래 이들은 이들이 세상을 다

14) 허정주, ｢정읍동제의 전승과 미래적 비전｣, 정읍학 4 (2017), p.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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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던 시대의 ‘군장(君長)’의 역할을 했던 우두머리의 위치에 있었다.

④의 자료는 일제강점기에 정읍 대흥리에서 증산사상을 실현하고자 

창시되었던 초기 종교인 보천교(普天敎)가 한창 융성할 당시에, 이 종

교의 성지 대흥리 보천교 본부에서 농악을 새롭게 재창조한 보천교 

제의악인 ‘보천교 농악’에 관한 내용이다. 이것은 정기적으로 매일 연

행할 당시의 상황에 관한 보천교 지도자 월곡(月谷) 차경석(車京石)의 

자제 차용남 옹의 제보를 기록한 자료이다.15) 이 자료는 당산제에 필

수적인 연행 레퍼토리인 농악을 

보천교에서 채용하여, 이를 보천

교 종교악으로 새롭게 재창조해 

나아간 과정을 짐작하게 하는 

중요한 자료라는 점에서, 본 논

의의 주요 자료로서의 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 

⑤의 자료는 농악이 보천교의 

종교악으로 재창조된 이후, 연극

적인 ‘도둑잽이굿’을 농악 판에 

도입하여 정읍농악의 변화를 보

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본 연

구의 관련 자료가 될 수 있다.

⑥는 농악이 연행되는 동제나 

두레굿 판에서 ‘신농유업(神農遺

業)’이라는 글자를 쓴 깃발을 들

고 다니고 있다는 내용이다.

15) 김익두ㆍ허정주 외, 앞의 책, p.241. 이 자료를 제보한 제보자는 전북 정읍시 입암
면 대흥리 접지중부 마을 배화규(1929생) 옹으로 되어 있다.

<그림 1> 농악단들이 들고 다니는 

신농유업기(神農遺業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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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증산사상 관련 정읍지역 농악ㆍ당산제 자료들

정읍지역에서 현재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는 주요 마을굿인 당산제

는 대체로 다음과 같다.

① 입암면 연월리 신월마을 당산제

② 영원면 장재리 백양마을 당산제

③ 신태인읍 우령마을 당산제

④ 북면 오류리 원오류마을 당산제

⑤ 칠보면 백암리 원백암마을 당산제

⑥ 산외면 정량리 원정마을 당산제

⑦ 산외면 목욕리 솟대제

⑧ 옹동면 매정리 내동마을 당산제

이상에서 현재 전승되고 있는 지역과 과거 정읍지역에서 행해졌던 

전반적인 당산제 양상을 종합해 보면 정읍지역 당산제의 특징을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다. 논자가 정읍지역 마을굿의 전승현황을 종합적으로 

조사ㆍ정리해 본 자료16)에 의하면, 정읍지역 당산제의 전승 현황은 

다음 <표 1>과 같다.

16) 허정주, ｢정읍동제의 전승과 미래적 비전｣, 정읍학 4 (2017), pp.11-32. 이 논
문 자료를 포함하여 여러 문헌자료와 현장 연구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재구성하였음.

마을 이름 명칭 날짜(음력) 특징 구역

예적리 
하례

짐대제 
산신제
당산제

1월초/
보름/2.1

농악, 화재막이 작은 방죽파기, 짐대 세우
고 제사를 모심, 제사에 남녀 공동 참여, 
단절 됨, 과거 마을 뒷산 산신상 산신령과 
마을 중앙 귀목나무2 당산신 모심, 금기-
산신제-당산제-짐대세우기 산내면

종성리 
원종성

당산제 2.1
농악, 마을 입구와 마을 뒤 당산나무2 당
산제, 줄다리기, 남녀참여

백필 당산제 1.15 농악, 당산나무에 금줄 감고 제사

<표 1> 정읍지역 당산제의 전승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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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리 
원정

당산제 1.16

농악, 당산나무, 선돌. 졸꼬기-줄머리 굿- 
줄다리기 후 줄감기(진쌓기),남녀 공동참
여, 당산제 제사는 남자만 참여하고, 여자
들은 따로 쌀과 돈을 놓고 촛불을 켜 놓고 
비손을 함. 산외면

목욕리 
내목

당산제 2.1

농악, 짐대제작(남)-굿침(여)-짐대제-당산
제, 매년 짐대를 세운 후 제사, 남녀참여, 
제사는 남자만(예전에 당산제는 무당, 여
자들이 주관)

백암리
원백암

당산제
1.3/

부정시 
2.3

농악, 원래 24당산 현재는 12당산 당산제, 
음력 섣달그믐에 12당산 금줄을 침, 마을 
앞 할아버지 당산, 할머니 당산에 해마다 
교대로 당산제를 지냄. 농악은 남녀 같이, 
제사는 남자만 참여. 독축-재배-소지-헌
작, 인구전, 입석, 당산나무

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솟대/오
릿대

1.14
당산제는 지내지 않음, 짐대 세운 후 금줄, 
백지 걸고 굿치고 축을 읽음, 줄다리기

매정리 
내동

당산제 1.5~6

농악, 5일 밤 당산제, 제사는 남자만, 6일 
아침 당산 할아버지 할머니를 짚인형으로 
만들어서 두 인형을 모시고 각기 소를 타
고 앞장을 서고, 동네 앞들을 한 바퀴 돈 
후, 마을로 돌아와 오방신제를 지냄, 남자
들이 제사 주관(과거 무당 주관)

옹동면

칠석리
(되골)

당산제 1.1
당골(전금순), 7개 마을이 돌당산에 모여
서 지냄

매당리 당산제 2.1 줄다리기, 당산나무

비봉리 
수암마을

당산제 1.5~6/15
여자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비손 했음, 농
악, 마당밟이. 줄다리기. 여성편 승리. 남
자들이 주관 유교식 제사.

산성리
(삼리/갈뫼)

당산제 2.1

여자들이 무당을 불러다가 비손, 당골내미 
굿치면 도채비가 많이 보임, 전금순(무당)
의 외사촌 제낭 유자영의 어머니가 주관
하다가 사망후 전금순이 지냄

오성리
(두립)

당산제 2.2 당골, 제내 마을과 금산동 통합하여 2월

오성리 
제내마을

당산제 1.15
농악. 마당밟이. 남자들이 유교식 제사. 제
사후 무당이 당산굿.

오류리 
원오류 

당산제 1.15/2.1
농악, 마을 앞 100미터 아래 갯버들 당산
나무, 여성들이 제의 주도, 무당 불러 옴. 
단속곳춤

북면

신평리 
동신/서신

당산제 1.15
농악 단절, 마을 입구 큰 길가 입석, 나무 
소실, 당산제 제사만 모심, 동신/서신 마
을 함께 모심, 입석, 줄다리기 폐지

통성리 
녹동

당산제 1.15 농악, 줄다리기 후 입석에 감기 감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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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성리 
순촌

당산제 1.15

전에는 농악 치고, 줄 꼬아 줄다리기한 후 
당산에 줄을 감았으나, 현재 농악 안 함. 
줄만 간단히 꼬아 당산에 감는다. 옛날부
터 당산제 제사는 남녀공동으로 지냄. 농
악 마당밟이. 밤에 남자 제관이 유교식 제
사. 보름 줄다리기 여성 승리.

초강리 
천덕

(내머리)
당산제 2.1 

농악, 줄다리기 단절, 마을 중앙 당산 할
아버지 할머니 나무, 농악 치고 제물 차리
고 금줄치고 당산제만 지냄. 당산 외에 3
곳에도 제를 지냄, 전에는 여자들/할머니
들이 제사를 주관했으나, 지금은 사람이 
없어서 남녀합동으로 지냄. 마당밟이, 음
복후 굿패 따라 마을돌기

정우면

수금리 
금남

당산제 개인비손 입석, 당산나무, 장승

육리/장군
리

당산제 1.3

당산제 지내기 전날 저녁 제관이 당산에 
가 준비, 새벽에 당산제, 제물 백지에 싸 
집집마다 나눔, 아침부터 지신밟기, 당산
에 채용신 작 남녀 당산신 그림 있었음. 
당집. 남자들이 제사 주관, 

신태인
읍

우령리 
우령

당산제 정월

당산 할머니 할아버지, 마을 중앙 소나무 
동산, 오전 10시경 마을 당산제, 농악 있
음, 줄다리기, 당산옷입히기 단절, 줄꼬고 
줄다리기할 때 줄굿 침. 2017년에 당산나
무 보호수로 지정됨, 부녀자 중심 제의 주
관. 현재는 개발위원장이 제사장. 마당밟
이 제의 비용 거출

만수리 
하만

당산제 1.15
농악, 오전에 줄 꼬아 점심 식사 후 줄다
리기 후에 입석에 줄 감고 당산제 지냄. 
남녀참여, 남자가 제사주관.

고부면

만수리 
상만

당산제 1.15
농악 마당밟이. 쌍줄 줄결혼식. 줄다리기 
여성편 승리.
남자가 제사 주관.

남복리 
남령

당산제 1.14

농악 치고, 저녁에 당산제 지냄. 태풍으로 
당산나무 넘어진 뒤로 단절. 입석(할머니
돌). 제사는 남자들이 지냈음. 동네 뒤 미
륵암 스님 주관, 수릿제를 겸한 불교 의
식, 걸궁 및 지신밟기. 과거에 당산제가 
수릿제에 부속되었음.

장재리 
백양

당산제 2.1

여성 주도, 새벽 3~4시에 마을 당산 숲 
입석에서 당산제, 남자들은 농악만 침. 오
전에 농악, 줄다리기, 오후에 마을회의, 요
즘은 줄다리기 할 때도 있고 안할 때도 
있음. 영원면

장재리 
청량

샘제 2.1
농악 치고 마을 샘에 제물 차리고 제사. 
남자들만 함.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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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에서 정리된 전승 현황을 본 논의의 주제와 관련시켜 

파악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들을 확인해낼 수 있다.

첫째, 모든 당산제에는 농악을 그 필수요건으로 갖추고 있다.

둘째, 과거 상당수의 당산제의 경우에 무당굿이 포함되어 있었다.

앵성리 
미전

당산제 2.1
마을 당산에 여자들이 떡시루 장만해서 
차려놓고, 남자 제관이 간단히 당산제를 
모심. 농악은 현행.

운학리 
태동

당산제 2.1
농악. 줄다리기 단절. 여자들이 당산제 제
사 주관했으나 단절.

은선리 
갈선

당산제 1.16
농악, 줄다리기 했으나 단절 됨, 오전에 
당산나무에 음식 차리고 당산제 제사만 
모심, 남자들이 제사 주관.

신천리 
춘수

당산제 1.15
농악. 남녀 줄다리기 후 여자들이 제사 주
도, 당산나무

소성면

애당리 
원애당

거리제 2.1 거리제 제사, 여자들이 주도. 오래 전 단절

애당리 
모촌

당산제 2.1 당산나무

등계리 
등계

당산제 2.1 오래 전에 농악, 줄다리기 등 단절

중광리 
원천마을

당산제 1.15 농악 마당밟이. 외줄 줄다리기. 여성편 승리. 

연월리 
신월

입석
당산제

1.15
오전에 줄 꼬아, 농악치고, 줄다리기하고, 
당산에 줄 감고, 당산제 제사를 지낸 다
음, 음식을 나누어 먹음, 입석 입암면

단곡리 
월천마을

당산제 1.15
농악 마당밟이. 외줄 줄다리기. 밤에 남자 
제관이 유교식 제사. 

오봉리 
청석마을

석장승 1.15/2.1 개인 비손 태인면

흑암동 
상흑

당산제 1.15
오전에 줄 꼬아, 농악 치며 줄다리기 하고, 
줄 메고 동네 우물 등 돌고, 당산에 줄감
고 당산제 지낸 다음, 음식 나누어 먹음

시내
송산동 
송학

당산제 2.1
농악, 줄꼬기, 남녀줄다리기, 줄감기, 당산
제, 입석, 단절

진산동 
농뫼

당산제 2.1

전에 줄 꼬아 농악 치며 줄다리기 하고, 
줄 메고 당산에 가서 감은 다음 당산제 
지내고 음식 나누어 먹고 논다. 당산제 제
사는 남자들 주관.

계 41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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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남녀가 서로 대등하게 겨루되, 그 결과는 여성 쪽이 반드시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남녀-줄다리기가 대부분 당산제 속에 포함

되어 있다.

넷째, 이 당산제를 주도하는 주체상으로 보자면, 남성형ㆍ여성형ㆍ

양성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에 남성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 

13개 마을, 여성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도 12개 마을이나 된다. 

남녀-공동으로 거의 대등하게 참여하는 경우가 10개 마을이며, 나머

지는 불명확하다.

다섯째, 이런 사례들에 비해, 전북 동부-산간지역 마을굿의 경우

에는 마을굿에서 여성들의 참여가 극도로 제한되는 경우가 상당수 

존재하는데,17) 정읍지역의 당산제의 경우, 여성들의 참여를 극도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유교식으로 지내기 이전에는 여성 주

도로 제를 지내는 경향이 더 컸을 것으로 사료된다. 

Ⅳ. 자료들의 비교를 통한 증산사상과 정읍지역 

당산제와의 상관관계

이러한 정읍지역 당산제의 특성들은 증산사상과는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앞의 Ⅱ장에서 제시한 바 있는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과 Ⅲ장에서 제시한 정읍지역 당산제 및 농악 

자료들을 서로 비교해 보면 가능할 것이다.

그러면 먼저, 여기서 다시 Ⅱ장에서 제시한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과 

Ⅲ장에서 찾은 정읍지역 당산제 및 농악 자료들의 특성을 서로 관련시

켜, 이를 도표로 정리해 보면 <표 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17) 전북 동부-산간지역의 마을굿의 대표적인 사례인 ‘산신제’의 경우에는 여성들의 참
여가 극도로 제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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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비고

①
다섯 살 때에 천사께서 마을에서 농악
을 보시고, 다른 굿은 즐겨하지 아니하
시었으나, 농악은 평생 즐겨 하시었다.

모든 당산제가 농악을 그 필수요건으
로 갖추고 있다.

②

하루는 걸군(乞軍)이 들어와서 굿을 친 
뒤에, 천사(天師)께서 부인으로 하여금 
춤을 추게 하시고 친히 장고를 들어 
메고 노래를 부르시며 가라사대 “이것
이 곧 천지굿이라. 나는 천하 일등 재
인(才人)이요 너는 천하 일등 무당이라. 
이 당 저 당 다 버리고 무당의 집에 
가야 살리라.” 하시고, 인하여 부인에
게 무당도수를 정하시니라.

과거 상당수의 당산제의 경우에 무당
굿이 포함되어 있었다.

당산제를 주도하는 주체상으로 보자
면, 남성 중심형ㆍ여성 중심형ㆍ남녀 
공동주관형 등으로 구별되는데, 이 
중에 여성들이 제사를 주관하는 경우
가 12개 마을이나 되고, 대부분의 당
산제에서 여성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대등하거나 여성들의 비중이 높
은 경우도 여러 군데 있다. 

당산제의 줄다리기에서 남녀가 서로 
대등하게 겨루되, 그 결과는 여성 쪽
이 반드시 승리하는 쪽으로 귀결되는 
남녀-줄다리기가 거의 반드시 이 속
에 포함되어 있다.

③

(보천교에서는) 행사만 있으면, 농악을 
최고로 쳐서 항상 농악을 하였다. 보천
교 본부 안에는 농악 치배들이 기거하
는 집이 따로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
고ㆍ대포수 및 여러 치배들이 상쇠한
테 ‘아침 문안’을 드렸다. 
농악인은 당시 조선 13도 사람이 다 
왔다. 그래서, 치배들은 조선 13도 치
배들 중에서 제일 잘 하는 명인들만 
뽑아서 하도록 하였다. 상쇠는 함양 사
람이 하였고, 대포수는 제주도 사람이 
제일 잘 웃겼다. 외지에서 오는 교인들
이 이 큰굿을 보고 감동하였다.

모든 당산제가 농악을 그 필수 요건
으로 갖추고 있다.

④

농악에서 ‘도둑잽이’라는 것이 보천교 
농악에서 나왔다. 이것은 아군이 적군
을 포위해서 적군의 ‘도둑’이 훔쳐간 
굿물/악기를 다시 찾고, 적군의 대장을 
처단하는 일종의 군사놀이다. 이 놀이
를 내가[월곡 차경석의 자제 차용남 
옹] 어린 나이에 늘 보았는데, 그 규모
가 엄청나 큰 장관을 이루곤 하였으며, 
이를 보는 구경꾼들이 인산인해를 이
루곤 하였다.

모든 당산제가 농악을 그 필수 요건
으로 하고 있다.

이 보천교의 ‘도둑잽이굿’은 현재의 
정읍농악 판굿에도 남아 전해지고 있
다

<표 2> 증산사상 관련 정읍지역 농악 및 당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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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표 2>에서 정리한 증산사상과 정읍지역 당산제의 상관관

계를 분석ㆍ해석해 보면 우리는 다음과 같은 양자 사이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첫째, 정읍지역 당산제에는, 전통적으로 농악이 그 필수 요건으로 

수반되고, 예전에는 정읍의 농악이 당산제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연행되었으며, 증산이 본인의 생존 당시에 자신의 고향에서 볼 수 있

었던 정읍농악은, 바로 이와 같이 정읍지역 당산제와 관련하여 연행되

던 농악으로 파악된다.

둘째, 증산이 정읍 당산제를 보았던 시기에는 농악ㆍ당산제ㆍ무당굿

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많은 당산제들에 있어서 무당을 불러다가 

당산제의 당산굿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증산은 어릴 때부터 당산제

와 농악과 무당굿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체험적으로 파악한 것으로 판

단된다. 즉, 만일 증산이 이처럼 농악ㆍ당산제ㆍ무당굿18)의 긴밀한 상

호관계가 이루어지는 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 살았다면, 이

런 많은 농악ㆍ당산제ㆍ무당굿 관련 비유와 체험 자료들은 증산사상 

관련 경전이나 조사 자료들에 나타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을 것이다.

셋째, 증산은 농악ㆍ당산제ㆍ무당굿과의 깊은 친연관계를 파악하고 

있었기 때문에,19) 그가 나중에 성장하여 그의 사상을 수립할 때에, 

농악패가 자신의 거주 장소로 들어오자 이 걸궁패/농악패의 굿을 ‘천

지굿’, 자기 자신을 ‘일등재인’, 그리고 고부인/여성을 ‘천하 일등 무

당’이라 재명명하고서는, 그의 사상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개혁적인 

사상을 비유적으로 설파하여, 앞으로 사람들은 “이 당 저 당 다 버리

고 무당의 집에 가야 살리라.”고 말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비유어법과 제의적 연행(演行)은 바로 고수부에게 ‘무당도수’를 정하는 

18) 여기서 무당굿이란 주로 그 무계와 무업권이 대대로 세습되는 호남지역 세습무들
의 무당굿를 말한다.

19) 정읍지역의 유명 농악인ㆍ세습무들은 실제로 깊은 혈연관계를 이루고 있으면 이러
한 사실은 실제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진 바가 있다. 김익두 외, 정읍지역 민속예능 
(전주: 전북대박물관, 1992), pp.35-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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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에서 그 절정에 이른다. 이러한 증산의 사상적 변혁과 제의적종

교적 수행은, 곧 그가 태어나 자란 정읍지역의 마을굿ㆍ농악ㆍ무당굿

의 종교-제의적 연행에 깊은 토대를 두고 있다는 것이 이를 통해서 

어느 정도 밝혀진다. 즉, 그의 ‘후천개벽’ 사상은 그가 태어나 자란 정

읍지역의 농악ㆍ마을굿/당산제ㆍ무당굿의 제의적-연행적 토대와 깊은 

연관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넷째, 증산의 이러한 사상적 방향은 이 정읍지역 당산제에서 연행

되는 ‘줄다리기’와도 깊은 친연성을 가지고 있다. 즉, (정읍지역) 당산

제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줄다리기20)를 행하는데, 그 줄다리기

의 연행방식이 성인 남성편과 여성편으로 나누어, 세 번을 겨루되 반

드시 여성편이 이기도록 관행화 되어 있다. 이것은 여성편이 이기게 

함으로써, 여성의 생명-탄생적 창조성을 활용하여, 마을 주민들의 풍

년과 풍요를 기원하는 것인데, 이러한 여성편향적 놀이구조는 증산사

상의 개혁적 지향성과 같은 지평을 취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다섯째, 또한 정읍지역 당산제에서 상당히 많은 수의 당산제가 그 

제사-행위 자체를 여성들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경우가 12곳이나 발견

된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사실이다. 이 사례들 중에서 특히 태인면 오

류리 원오류 마을의 경우는 대단히 도전적-도발적이며 ‘역성-혁명적

易性革命的’21)이다. 

즉, 이 마을의 당산제는 이른바 ‘단속곳제’라고도 하는데, 음력 2월 

1일날 마을 여성들만으로 이루어진 풍물패/농악패가 단속곳을 입고 

머리에 치마를 뒤집어쓰고, 풍물을 울리며 마당밟이를 한 다음, 마을 

동구에 있는 당산에 제물을 차려 놓고, 무당을 불러다가 비손을 하도

록 하는 제를 지낸다.22) 

이러한 당산제의 연행방식은 일반적인 유교적-남성적 마을굿 제의 

20) 정읍지역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서도 줄다리기는 연행됨.

21) 남성-중심의 당산제를 여성-중심의 당산제로 바꾼다는 점에서 명명한 것임. 

22) 김월덕, ｢호남지역 여성주재형 동제의 상징성과 축제성: 정읍시 북면 오류리 마을
굿을 중심으로｣, 한국민속학 46 (2007), pp.139-168. 



144 대순사상논총 제49집 / 연구논문

연행방식과는 대조적인, 그야말로 기존의 유교적-남성적 우월주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태도를 실제로 자신들의 마을굿에 구현하고 있다. 

이런 점으로 보아, 증산이 걸군굿-무당굿을 ‘천지굿’으로 재창조하고, 

이를 통해서 여성-중심의 후천개벽사상을 구현하고자 한 방향과, 이

러한 정읍 당산제와 거의 같은 방향성을 지향하는 혁신적인 방향이라 

하겠다. 이런 점에서, 증산사상은 정읍지역 당산제의 사상적 지향성과 

그 연행방식을 그 중요한 사상적 토대가 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여섯째, 현장 조사에 의하면,23) 증산의 증산사상을 처음으로 본격

화한 종교인 정읍 대흥리 보천교에서는 농악을 일종의 종교-연행으로 

채용하여, “행사만 있으면, 농악을 치도록 하고, 보천교 본부 안에 농

악 치배들이 기거하는 집이 따로 있었으며, 이 집에서는 소고ㆍ대포수 

및 여러 치배들이 상쇠한테 ‘아침 문안’을 드렸고, 그 치배들은 당시 

조선 13도 사람이 다 왔기에, 이 보천교 농악의 치배들은 조선 13도 

치배들 중에서 제일 잘 하는 명인들만 뽑아서 하도록 하였다.”는 조사 

기록이 있다. 이것은 바로 증산사상의 종교화 과정에서도, 실제로 농

악이 종교-연행의 중심을 이루었다는 것을 입증해 주는 것이다. 이러

한 농악의 증산종단-종교연행화 과정은 바로 증산이 “다섯 살 때에 

천사께서 마을에서 농악을 보시고 혜각이 열리시어, 다른 굿은 즐겨하

지 아니하시었으나, 농악은 평생 즐겨 하시었다.”라는 농악의 체험과 

깊은 영향관계를 입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일곱째, 또 한 가지 증산사상이 종교화한 보천교의 농악에서 처음

으로 ‘도둑잽이굿’이 나왔다는 제보는 훗날 정읍농악에 그와 관련된 

실제적인 ‘도둑잽이굿’ 전승자료를 남겨 놓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문

제는 다음 장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상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증산 강일순의 증산사상(甑

山思想)과 그 사상의 실천으로서의 증산종단은 정읍지역 당산제 및 

이와 관련된 정읍지역 농악 및 무당굿과 깊은 상호관계가 있으며, 이

23) 김익두ㆍ허정주 외, 앞의 책, pp.239-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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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면에서 볼 때 증산사상 및 증산 관련 종교들은 정읍지역의 농악ㆍ

당산제ㆍ무당굿을 그 중요한 제의적사상적 토대로 삼고 있음이 어느 

정도 밝혀진다. 

Ⅴ. 증산사상과 정읍농악과의 상관관계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증산은 “일곱 살 되시던 정축년(丁丑年)에 

농악(農樂)을 보시고 문득 혜각(慧覺)이 열리셨으므로 장성(長成)하신 

뒤에도 다른 굿은 구경치 아니하시되 농악은 흔히 구경하시니라.”라는 

대순전경의 기록에서와 같이, 아주 어릴 때부터 농악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이러한 관심은 훗날 그가 ‘증산사상’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었다는 것은 앞장에서 어느 정도 밝혀졌다. 

그런데, 실제로 정읍농악과 증산사상 및 증산종단과는 구체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를 자세히 논의하지는 못하였기 때문에, 본 장

에서는 이 문제에 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앞장에서 논의한 주요 관련 사실은 다음 같은 

기록들이다. 

① (보천교에서는) 행사만 있으면, 농악을 최고로 쳐서 항상 농

악을 하였다. 보천교 본부 안에는 농악 치배들이 기거하는 

집이 따로 있었다. 이 집에서는 소고ㆍ대포수 및 여러 치배

들이 상쇠한테 ‘아침 문안’을 드렸다.

농악인은 당시 조선 13도 사람이 다 왔다. 그래서, 치배들은 

조선 13도 치배들 중에서 제일 잘 하는 명인들만 뽑아서 하

도록 하였다. 상쇠는 함양 사람이 하였고, 대포수는 제주도 

사람이 제일 잘 웃겼다. 열차만 오면 사람들이 정읍역에서 

내려 빽빽이 길에 늘어서서 대흥리로들 걸어 왔으며, 대흥리

에 오면 이 큰 굿을 구경하고 감동하였다.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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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농악에서 ‘도둑잽이’라는 것이 보천교 농악에서 나왔다. 이것

은 아군이 적군을 포위해서 적군의 ‘도둑’이 훔쳐간 굿물/악

기를 다시 찾고, 적군의 대장을 처단하는 일종의 군사놀이

다. 이 놀이를 내가 어린 나이에 늘 보았는데, 그 규모가 엄

청나 큰 장관을 이루곤 하였으며, 이를 보는 구경꾼들이 인

산인해를 이루곤 하였다.25)

이 조사 기록들의 내용을 종합해서 농악과 보천교의 관계를 살펴보

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발견해낼 수 있다.

첫째, 보천교에서는 농악을 일종의 종교-연행으로 채택하여 중요한 

공연 종목으로 상시로 연행하였다.

둘째, 이에 따라 보천교 본부 안에는 농악 치배들이 기거하는 집이 

따로 있어서, 이 집에서 농악 치배들이 상쇠를 중심으로 일종의 위계

질서를 이루고 기거하였다.

셋째, 이에 참여하는 농악인들은 전국 13도의 치배들을 망라하여 

그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들을 선발하였다.

넷째, 이들이 공연하는 큰굿은 전국에서 모여든 당대의 이른바 

‘600만 교도’들에게 큰 감동과 각광을 받았다.

다섯째, 이 보천교 농악에서 오늘날 호남농악에 전승되고 있는 ‘도

둑잽이굿’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그 내용은 아군이 적군을 포위해서 

적군의 ‘도둑’이 훔쳐간 굿물/악기를 다시 찾고, 적군의 대장을 처단하

는 일종의 군사놀이 형태였다. 

 이러한 보천교 농악에 관한 조사 기술 내용은 결국 우리에게 농악

에 관한 다음 세 가지 중요한 사실들을 전해주고 있다.

첫째, 보천교에서는 그 당시까지 전승되어오던 정읍지역의 농악을 

기초로 하여, 전국의 농악을 아우르는 역할을 하였다. 

둘째, 이러한 과정에서 보천교 농악은 정읍농악을 기본 토대로 하

24) 같은 책, pp.239-240.

25) 같은 책, p.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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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거기에 전국 농악의 장점들을 아울러 융합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그 이전의 전통농악과는 다른 매우 독자적인 우리나라 ‘근현대농악’을 

이룩하게 되었다. 

셋째, 이렇게 이룩된 보천교농악은 특히 이 정읍을 중심으로 하는 

호남농악, 곧 호남우도농악 및 호남좌도농악에까지 전파적인 영향력을 

미치었다. 

이렇게 계승ㆍ전파되어 나아간 보천교 농악, 특히 그 중에서도 이

른바 ‘도둑잽이굿’은 이후에 호남농악, 예컨대 정읍농악ㆍ김제농악ㆍ

부안농악ㆍ임실농악ㆍ남원농악ㆍ진안농악 등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6) 물론, 그 반대의 영향 곧 기존의 농악들에 존속하

고 있던 ‘도둑잽이굿’이 이러한 보천교 종교 연행에 영향을 미친 것도 

있을 것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오늘날의 정읍농악에서는 이 ‘도둑잽이굿’이 가장 

자세한 형태로 계승되고 있음을 이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다

음은 바로 그 정읍농악에 전승되고 있는 ‘도둑잽이굿’ 관련 기록 자료 

중에서 ‘대포수’와 ‘상쇠’가 서로 주고받는 일종의 연극적인 대화인 이

른바 ‘대포수 재담’이란 것이다. 

상  쇠：술영수!

앞치배：예−잇!

상  쇠：성안 성내에 도적이 들었으니 각향 치배 다 모이랍신다.

앞치배：예−잇

상  쇠：각향 치배 다 모였습네?

앞치배：예−잇!

상  쇠：다 모였으면 일초 이초 제지하고 단삼초 후에 행군하라!

앞치배：예−잇!

나발수：나발을 세 번 분다.

상  쇠：다 모였으면 행군하라! (이 때, ‘늦은풍류가락’을 내어 친다.)

26) 이에 관한 논거 자료들은 다음 책자들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 김익두 외, 정읍지
역 민속예능; 김익두 외, 호남 우도 풍물굿 (전주: 전북대 전라문화연구소, 
1994); 김익두 외, 호남 좌도 풍물굿 (전주: 전북대박물관,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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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수ㆍ창부：(이 때 대포수와 창부는 벌벌 떨면서 자기의 진중을 

빙빙 돈다.)

상  쇠：(나발을 2~3미터 앞으로 옮겨 놓는다.)

대포수ㆍ창부：(나발을 보고 다가가 그것에 대고 몇 번이나 절을 

한 다음, 그것을 어루만지다가 나발을 훔쳐가지고 

자기의 진중으로 돌아가, 다음과 같이 서로 잘난 체

를 하면서 위세를 부린다.)

대포수：야, 이 작은 놈아!

창  부：예− 아구지27) 

대포수：야, 이놈아! 이것 좀 잘 살펴봐라!

창  부：(나발을 들어 입으로 분 다음에 스스로 놀라 도망친다.)

대포수：야, 이놈아! 그게 무엇인데 그렇게 놀래느냐? 이리 가져와라!

창  부：(나발을 대포수에게 가져다준다.) 

대포수：(손에 든 총을 땅에 놓고 창부로부터 나발을 받는다. 자기

의 볼기를 툭탁치며) 옳다. 이놈아! 인제 알았다. 이게 이놈

아, 암행어사가 쓰던 통청관이다. (그리고 자기가 쓴 상모를 

벗어서 왼손에 들고 오른손으로 나발을 머리 위에 쓴다.)

창  부：(대포수에게 쫓아가) 아구지, 나도 인제 알았소. 나 좀 주

시오. 

대포수：(나발을 창부에게 준다.)

창  부：(나발을 받아들고) 아구지, 이것은 통테 둥굴테입니다. (하고

는 나발의 부는 쪽을 왼손으로 잡고 오른손으로 나발 중간

을 잡고 나발 끝을 땅에 대고 주위를 한 바퀴 돈다.

상쇠진영：(그러는 순간, 상쇠 진영 쪽에서 농악을 울리고 잡색 진

영으로 쫓아 들어간다.)

대포수ㆍ창부：(나발을 그 자리에 놓고 지가 진영으로 들어가 은신

한다.)

상쇠진영：(다시 제자리로 물러난다.)

상  쇠：(나발을 가지고 와서 일초ㆍ이초ㆍ삼초 분다.)

창  부：(종이쪽지를 한 장 가지고 대포수에게 가서 다음과 같이 말

한다.) 아구지, 편지 왔습니다.

대포수：오냐, 이놈아. 어디서 왔느냐?

창  부：아구지, 집에 손님이 왔어요.

대포수：응, 그래. 죽 끓여 줬냐, 밥 끓여 줬냐?

27) ‘아버지’를 비어스럽게 부른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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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  부：죽 끓여 줬어요. 

대포수：야, 그 일은 시키지 않어도 잘 했다. 가만히 있거라. 편지부

터 읽어보자. 합천 해인사라. 고창 선운사라. 장성 백양사라. 

금구 금산사라. 강원 금강산 팔만 이천봉 팔만 구암자라. 

(상쇠 진중을 향해) 야, 이놈들아. 평양감사가 점심을 먹자

고 편지를 보냈구나. 이놈들아, 나 바빠서 못 간다고 해라.

(이 때, 상쇠 진영 치배들 전원이 굿소리를 크게 내며 대포수 진영

을 향해 “와” 하고  함성을 지르며 쳐들어간다.)

상  쇠：부안진지!

상쇠진영：예-이!

대포수：부안진지, 부안진지? 아니, 부안 원님이 좋겠다!

상  쇠：수수적자!

상쇠진영：예-이!

대포수：수수적자, 수수적자? 아니, 상모꼭대기가 좋겠다!

상  쇠：관기정착!

상쇠진영：예-이!

대포수：관기정착, 관기정착? 아니, 니 애비 족보가 좋겠다!

상  쇠：이천금고!

상쇠진영：예-이!

대포수：이천금고, 이천금고? 아니, 가야금 거문고가 좋겠다!

상  쇠：군법유수!

상쇠전영：예-이!

대포수：군법유수, 군법유수? 아니, 동네 동장이 좋겠다!

상  쇠：만인일심!

상쇠진영：예-이!

대포수：만인일심, 만인일심? 아니, 한 마음 한뜻이 좋겠다!

상  쇠：고두수명!

상쇠진영：예-이!

대포수：고두수명, 고두수명? 아니, 만백성들이 좋겠다, 이놈들아! 

(이 때에, 대포수 진영이 굿판 중앙으로 달려 와서 굿판 중앙에 방

울진을 치면, 상쇠 진영이 굿소리를 크게 울리며 대포수 진영을 원

진으로 포위한 다음 같은 청령을 한다)

상 쇠：술령수!

치배들：예-이-!

상 쇠：장군의 용맹과 성군의 덕택으로 도적을 잡았으니, 승전고를 

울리랍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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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수：(북을 세 번 친다.)

(이 때에 영기수가 대포수의 상모를 영기의 삼치창으로 꿰어 들어 

높이 치켜든다.)28)

이 상쇠와 대포수가 주고받는 연극적인 재담 내용은, ‘도둑잽이굿’

을 할 때에 굿패가 아군패-상쇠패[상쇠를 대장으로 하여 앞치배들로 

이루어진 굿패]와 적군패-대포수패[대포수를 중심으로 하여 뒷치배/

잡색들로 이루어진 굿패]로 나누어져, 아군패가 성을 지키고 있는 가

운데 적군패가 성안으로 몰래 숨어들어와 아군의 수령 상쇠의 쇠/꽹

과리를 훔쳐가자, 아군패가 적군패를 포위한 다음에, 적군패 대장인 

대포수와 아군패 대장인 상쇠가 서로 주고받는 재담이다.  

이런 재담을 주고받다가, 대포수가 뱃속에 상쇠의 쇠를 감춘 것을 

알고 그것을 다시 되찾고, 대포수의 머리를 상징하는 대포수의 상모를 

삼지창으로 꿰어서 높이 치켜들어 적군패의 외침을 처단하는 것으로 

이 ‘도둑잽이굿’은 막을 내리게 된다.

이러한 오늘날 정읍농악에 전승되고 있는 ‘도둑잽이굿’ 내용을 보

면, 앞의 보천교 농악에 관한 조사기록에서 “농악에서 ‘도둑잽이’라는 

것이 보천교 농악에서 나왔다. 이것은 아군이 적군을 포위해서 적군의 

‘도둑’이 훔쳐간 굿물/악기를 다시 찾고, 적군의 대장을 처단하는 일종

의 군사놀이다.”라는 보천교 교주 월곡 차경석의 자제인 고 차용남 옹

의 제보 내용과 전체적으로 일치함을 알게 된다.

이런 자료들의 확인을 통해서, 우리는 보천교 농악이 오늘날의 정

읍농악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실제적으로 보천교 농악의 

‘도둑잽이굿’이 오늘날의 정읍농악을 비롯하여 타 지역 농악에까지  

전승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28) 김익두, 정읍농악 (서울: 한국문화사, 2014), pp.356-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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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어

본 연구는 증산사상의 민속적 성격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위한 일

차적 논의로서, 증산사상과 관련된 자료들과 정읍지역 당산제 및 농악 

관련 자료들의 구체적인 관련 양상 파악에 그 초점이 있다. 이에 따라 

앞서 논의한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정읍 출신 사상가 증산(甑山) 강일순(姜一淳; 1871~1909)이 이루

어낸 증산사상(甑山思想)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지역적 영향원(影響

源)로서의 정읍지역 농악ㆍ마을굿/당산제와 증산사상의 영향 관계를, 

증산사상 관련 자료들과 정읍지역 농악ㆍ당산제 관련 자료들의 관련 

양상 분석을 통해서 고찰해 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본 

고에서는, 이 두 영역의 자료들의 상호관계를 연관 지어 논의하는 방

향으로 내용을 전개하였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첫째, 어떤 사상가의 사상은 그가 태어나 성장한 지역의 문화민속

사상의 영향을 받게 된다.

둘째, 증산이 태어나 자라고 나중에 자신의 증산사상을 이룩해 나

아간 중심 지역은 정읍지역이다.

셋째, 정읍지역 당산제에는 전통적으로 농악이 그 필수 요건으로 

수반되고, 정읍의 농악은 이 당산제와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서 연행되

었다.

넷째, 증산이 본인의 생존 당시에 자신의 고향에서 볼 수 있었던 

농악은 바로 이와 같이 정읍지역 당산제와 관련하여 연행되던 농악으

로 파악된다.

다섯째, 증산이 정읍 당산제를 보았던 시기에는 농악ㆍ당산제ㆍ무

당굿의 관계가 매우 긴밀하여, 많은 당산제들에 있어서 무당을 불러다

가 당산제의 당산굿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증산은 어릴 때부터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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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제와 농악과 무당굿의 긴밀한 상호관계를 체험적으로 파악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관련 자료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섯째, 증산의 이러한 정읍지역의 농악ㆍ당산제 및 무당굿에의 체

험은, 자신의 해원-상생사상을 표현하는 비유적 어법에서, 걸궁패/걸

립굿패의 굿/농악을 ‘천지굿’이라, 자기 자신을 ‘일등재인’, 자신의 고

수부/여성을 ‘천하 일등 무당’이라 재명명하는 과감한 개벽적 사상의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적 비유어법과 제의

적 연행(演行)은 바로 고부인에게 ‘무당도수’를 정하는 장면에서 그 절

정에 이른다. 

일곱째, 증산의 이러한 사상적 방향은 남성편과 여성편으로 나누어 

세 번을 겨루어 반드시 여성 편이 이기도록 관행화 되어 있는 정읍지

역 당산제의 ‘줄다리기’ 관행의 여성중심적 경향성을 활용하여, 자신

의 ‘증산사상’의 근원적 토대로 삼고 있다는 점도 확인이 된다.  

여덟째, 특히, 정읍지역에서 여성들이 주도하여 수행하는 당산제 특

히 태인면 오류리 원오류 마을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남성주도형 당

산제에 정면으로 대립하는 매우 도전적-도발적인 당산제인 이른바 

‘단속곳제’와 같은 당산제는, 그의 증산사상의 변혁적 지평을 형성하

는 데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홉째, 한편, 증산이 체험한 정읍지역 농악에의 체험은 그로 하여

금 농악을 매우 중시하는 사상적 경향성을 나았을 뿐만 아니라, 실제

로 그의 사상을 종교화한 초기 종교인 정읍 보천교에서는 농악을 일

종의 종교제의악으로 채용ㆍ재창조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고 있음

도 확인이 되며, 이는 훗날 정읍농악뿐만 아니라, 호남농악 및 근현대 

우리나라 농악 전반에 걸친 지대한 영향으로 확장ㆍ심화되어 나아갔

음도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해온 우리 전통 민속예능, 특히 정읍지역의 농악ㆍ무

속ㆍ당산제와 같은 민속예능들을 통해서 가장 민중/서민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여성의 위상을 새롭게 재정립한 증산사상의 음양합덕의 토

대를 만날 수 있었다. 이러한 민속예능들의 전통이 박제화되는 차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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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미래 사상 개척의 토대로서의 의의

와 가치도 매우 큰 것임을 깨닫게 한다. 오늘날 우리 민족 혹은 동아

시아 종교사상의 새로운 비전으로 부상해 있는 ‘증산사상’ 속에, 이처

럼 그가 생장한 정읍지역의 민속예능의 전통이 그 토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은, 정읍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서 아직까지

도 전승되고 있는 농악ㆍ무속ㆍ당산제/동제/마을굿의 전통이 그 사상

사적 지평에서도 결코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도 새롭게 

인식하게 한다. 

앞으로, 본 고에서 확인하고 논의한 사항들은 ‘증산사상’을 이해하

고 해석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모멘트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본고는 증산사상과 전통 민속예능들과의 연계성 연구

를 위한 토대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시론적 고찰이다. 앞으로 본 

연구를 근거로 해서, 이러한 방향의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진행하고

자 한다. 아울러, 이에 관한 좀 더 포괄적이고 개방적인 논의들이 해

당 학계에서도 더욱 더 활성화 되어질 것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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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Case Study on Nongak and Dangsanje as 
Regional Sources of Influence on the Formation 
of Jeungsan Thought: Focused on Jeongeup City, 

Jeonbuk-do Province

Heo Jeong-joo
Senior Researcher, Nongak/Pungmulgut Research Insititue, 

Je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 
village gut (shamanic ritual) Dangsanje and Nong-ak (agricultural 
musical ritual) in the Jeong-eup Province on the formation of the 
ideology of the Jeungsan (甑山), Kang Il-sun (姜一淳 1871~1909), 
a thinker from Jeong-eup.

As a result, this article has reached the following conclusions: 
first, the ideas of a certain thinker are influenced by the local 
culture in which they were born and raised. Second, the central area 
where Kang Jeungsan was born, grew up, and later developed his 
system of philosophical thought was the Jeong-eup Province. Third, 
in Jeong-eup, Nong-ak is traditionally accompanied as a necessary 
requirement. Fourth, the Nong-ak that Kang Jeungsan witnessed in 
his hometown during his lifetime had those qualities. Fifth, Kang 
Jeungsan empirically identified the close interrelationship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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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lage Gut Dangsanje, Nong-ak, and Mudanggut from an early 
age. Sixth, this aspect of influence is tangibly reflected in the 
words and actions he left behind. Seventh, Kang Jeungsan’s 
experience of Jeong-eup Nong-ak was recreated in the religious 
music of Bocheonism, where his ideas were formulated into an 
organized religion for the first time. Eighth, this process of 
religionizing Nong-ak in Bocheonism greatly influenced later 
Jeong-eup Nong-ak and also Honam Nong-ak more generally.

Keywords: Jengsan (甑山) Kang Il-Sun (姜一淳), Jeungsanist Thought, 
Jeong-eup Provincial Dangsanje, Jeong-eup Nong-ak, Pungmul- 
gut, Maeul-gut, religious mu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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